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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셀프리서십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021년 9월 6일
부터 10월 1일까지 K지역에 있는 2개 대학교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95부 시행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25.o을 이용하였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 관계, 성격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개
발하여 학교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문간의 접근으로 반드시 융합연구가 앞으로는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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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subjects were 195 dental hygiene student who attended from 
september 6 to october 1, 2021. The statistics program was SPSS win 25.o. Self-leadershi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ersonality. In learning agilit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education, health conditi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and education that 
can increase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for college students in dental hygiene to increase school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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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
해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 행동, 사고를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1].

학습민첩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경험으
로부터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 결과를 내는 의지와능력을 
말하며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학습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4].
대인민첩성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타인을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변화의 압박에 
유연한 특성이다. 결과민첩성은 타인이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부여해주며, 어려운 역경
에서도 결과를 내는 특성이다. 사고 민첩성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고, 모호성과 복잡성, 자신
의 생각을 설명하는 게 어려워하지 않는 특성이다, 변화
민첩성은 아이디어와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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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나 방법을 시도하며, 자신의 스킬을 연마하는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

4차 산업사회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음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강
조되었다[5].

Yang과 Song.[6]연구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이 대학생
의 진로를 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Won과 Cho[7]의 연구에 의하면 
내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이나 일에서 보
람과 가치관을 찾아 높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목표 달
성하는 것에 긍정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Jang 등[8]연구에 의하면 치과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의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의 강화시켜
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하는데 필
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과 학습민첩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인에 대해 세부적
으로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K지역에 있는 2개 대학교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편의

추출 하였고.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료수
집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으
로 관련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서면
에 동의한 학생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5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수준(α)=0.05, 
효과크기(f²)=0.15, 검정력(1-β)=0.95, 예측인자 3개로 
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총 119명이었다. 이는 변
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충분한 표본의 수라고 할 수 
있다. 

2.2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와 학습민첩성

에 대해 사용하였다. 

2.2.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 and Neck [9]이 

개발한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를 우리나라 대학생으로 타당화한 Shin, Kim과 Han 
[10]이 번역한 뒤에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로 Yim[11]의 
연구에서 이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의 도구는 행동중심적 전략 18문항, 자연
적보상 전략 5문항, 건설적사고 전략 12문항으로 된 3개 
하위영역에 총 35문항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화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개발 할 때에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74- 
.93이었고 Yim[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0.91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행동중심적 전략’이 0.83, ‘자연적보
상 전략’이 0.79, ‘건설적사고 전략’이 0.88로 나타났다.

2.2.2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은 Gravett와 Caldwell(2016)[12]이 개발

한 측정도구를 Kim[13]가 수정한 도구를 참고하여 Yim 
[11]가 수정·정리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민첩성의 도구는 사고민첩성 6문항, 대인민첩성 
6문항, 변화민첩성 6문항, 결과민첩성 7문항으로 된 4개 
하위영역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화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Yim[11]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민첩성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0.87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
보면 ‘사고민첩성’이 0.60, ‘대인민첩성’이 0.67, ‘변화민
첩성’이 0.65, ‘결과민첩성’이 0.66으로 나타났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ver 25.0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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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라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학습민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195명으로 학년은 1학년 12.3%, 
2학년 15.4%, 3학년 41.0%, 4학년 31.3%로 나타났다. 흡
연여부는 흡연 9.7%, 비흡연 90.3%로 나타났고, 흡연예
방 및 금연교육은 유 26.7%, 무 73.3%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는 나쁨 4.1%, 보통 28.7%, 양호 39.5%, 매우 양호 
27.7%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3.6%, 보
통 36.4%, 만족 47.7%, 매우 만족 12.3%로 나타났고,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1st 24(12.3)
2nd 30(15.4)
3rd 80(41.0)
4th 61(31.3)

Smoke
Smoking 19(9.7)

Non smoking 176(90.3)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education
Yes 52(26.7)
No 143(73.3)

Health status

Bad 8(4.1)
Usually 56(28.7)
Good 77(39.5)

Very good 54(27.7)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7(3.6)
Usually 71(36.4)

Ssatisfied 93(47.7)
Very satisfied( 24(12.3)

Major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1.0)
Usually 70(35.9)

Ssatisfied 91(46.7)
Very satisfied( 32(16.4)

Human relationship

Not good 2(1.0)
Usually 40(20.5)
Good 106(54.4)

Very good 47(24.1)

Personality
Extrovert personality 73(37.4)

Introverted personality 122(62.6)

*p<.05, **p<.01,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s Mean±SD
Self-leadership 3.45±0.45

  Behavior-focused strategies 3.51±0.46
  Natural reward strategies 3.42±0.64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37±0.61
Learning Agility 3.41±0.42
  Mental agility 3.47±0.51
  People agility 3.40±0.53
  Change agility 3.38±0.51
  Result agility 3.39±0.48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1.0%, 보통 35.9%, 만족 46.7%, 매
우 만족 16.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지 않다 1.0%, 
보통 20.5%, 좋다 54.4%, 매우 좋다 24.1%로 나타났고, 
성격은 내향적인 편 62.6%, 외향적인 편 37.4%로 나타났
다. 

3.2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 정도
Table 2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

성 정도이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역별 ‘행동중심적 전략’이 3.51점, 
‘자연적보상 전략’이 3.42점, ‘건설적사고 전략’이 3.3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1
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역별 ‘사고민첩성’이 평균 
3.47점, ‘대인민첩성’이 평균 3.40점, ‘결과민첩성’이 평
균 3.39점, ‘변화민첩성’이 평균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of study subjects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학
습민첩성 차이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
리더십, 학습민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

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F=7.288, 
p<.001), 전공(학과) 만족도(F=6.375, p<.001), 대인관계
(F=3.002, p<.05), 성격(t=2.021, p<.05)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서
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 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전공(학과)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의 경우 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격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편의 경우 내
향적인 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t=2.033, 
p<.05), 건강상태(F=2.686, p<.05), 대학생활 만족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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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4, p<.001), 전공(학과) 만족도(F=8.920, p<.001), 
대인관계(F=6.083, p<.01), 성격(t=3.680, p<.001)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흡연예방과 금연
교육은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에 따
라서는 매우 양호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
족, 보통, 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불만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의 경우 좋지 않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고, 성격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편인 경우 내향적인 
편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4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

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중
심적 전략,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은 학습민
첩성의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3.5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요인
Table 5와 같이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F=16.503, p<.001).독립변수별
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β=.267, p<.01)이 
사고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고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
의 자연적보상 전략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인민첩성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3%이고,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4.797, 
p<.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β=.335, p<.001), 건설적사고 전략(β=.308, p<.001)이 
대인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민첩성에 있어서
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변화민첩성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3%이었
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34.67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
보상 전략(β=.429, p<.001), 건설적사고 전략(β=.212, 

p<.01)이 변화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변화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Learning Agility
Mean
±SD t/F(p) Mean

±SD t/F(p)

Grade

1st 3.39
±0.54 .440 3.46

±0.46 .233

2nd 3.44
±0.48 (.725) 3.37

±0.30 (.873)

3rd 3.43
±0.46

3.40
±0.48

4th 3.50
±0.38

3.42
±0.38

Smoke
Smoking 3.41

±0.48 -.343 3.54
±0.40 1.362

Non smoking 3.45
±0.45 (.732) 3.40

±0.42 (.175)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education

Yes 3.51
±0.56 .995 3.52

±0.48 2.033*

No 3.42
±0.40 (.248) 3.37

±0.39 (.045)

Health status

Bad 3.46
±0.38 1.119 3.45

±0.49ab 2.686*

Usually 3.40
±0.34 (.343) 3.36

±0.40ab (.048)

Good 3.41
±0.48

3.35
±0.35a

Very good 3.54
±0.51

3.55
±0.51b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16
±0.30a 7.288*** 3.10

±0.41a
10.694**

*

Usually 3.34
±0.39a (<.001) 3.31

±0.39a (<.001)

Ssatisfied 3.46
±0.41ab

3.41
±0.38a

Very satisfied( 3.78
±0.63b

3.80
±0.47b

Major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26
±0.36a 6.375*** 3.16

±0.00a 8.920***

Usually 3.30
±0.39ab (<.001) 3.28

±0.42ab (<.001)

Ssatisfied 3.48
±0.43ab

3.41
±0.35ab

Very satisfied( 3.68
±0.52b

3.71
±0.49b

Human 
relationship

Not good 3.39
±0.06ab 3.002* 3.08

±0.17a 6.083**

Usually 3.34
±0.41a (.032) 3.24

±0.35ab (.001)

Good 3.42
±0.42ab

3.40
±0.37ab

Very good 3.61
±0.53b

3.60
±0.52b

Personality
Extrovert personality 3.53

±0.47 2.021* 3.55
±0.43 3.680***

Introverted 
personality

3.40
±0.44 (.045) 3.33

±0.39 (<.001)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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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lf-leadership Learning Agility

Behavior-focused 
strategies

Natural reward 
strategies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Mental agility People agility Change agility Result agility

Behavior-focused 
strategies 1

Natural reward 
strategies .469*** 1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513*** .627*** 1

Mental agility .313*** .417*** .382*** 1
People agility .342*** .540*** .531*** .519*** 1
Change agility .324*** .569*** .489*** .654*** .647*** 1
Result agility .411*** .546*** .509*** .495*** .631*** .632*** 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Depende5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Mental agility

( Constant ) 1.888 .261 7.226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115 .084 .105 1.361 .175

Natural reward strategies .213 .067 .267 3.150** .002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135 .073 .161 1.846 .066

R² = .206, Adj. R² = .193, F-value = 16.503***, p = .000

People agility

( Constant ) 1.441 .245 5.869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031 .079 .027 .392 .696

Natural reward strategies .277 .063 .335 4.371***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269 .069 .308 3.906*** .000

R² = .353, Adj. R² = .343, F-value = 34.797***, p = .000

Change agility

( Constant ) 1.564 .235 6.642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016 .076 .015 .209 .835

Natural reward strategies .341 .061 .429 5.606***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178 .066 .212 2.691** .008

R² = .353, Adj. R² = .342, F-value = 34.674***, p = .000

Result agility

( Constant ) 1.416 .222 6.366 .0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140 .072 .135 1.944 .053

Natural reward strategies .257 .057 .341 4.470***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180 .062 .226 2.880** .004

R² = .357, Adj. R² = .347, F-value = 35.324***, p = .000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learning agility

결과민첩성에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7%이었
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5.32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
적보상 전략(β=.341, p<.001), 건설적사고 전략(β=.226, 
p<.01)이 결과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결과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이 학습민첩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인에 대해 세부적
으로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정도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으
며, 학습민첩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났
다. 셀프리더십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위해 치위생학
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 Min등[14]의 연구결과 5점 만점
에 평균 3.2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
었지만 Chun등[15]의 연구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3.44
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되었다. 학습민첩성
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한 
Sung과 Jin[16] 연구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2.92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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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간호대학생으로 한 Yim과 
Lee[17]의 연구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되었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
도, 대인관계와 성격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만족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매우 좋다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성격은 외향적인 편의 경우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와 학점이 높은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상
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의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공 만
족도는 매우 만족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매
우 좋다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격은 외향적인 편
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18]에 의하면 학습민첩성은 대학생활 만족
도가 높은 경우와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외향적인 경우
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
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보상 전략, 건
설적사고 전략은 학습민첩성의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Yim과 Lee[17]연구와 Kim과 Lee[19]에 의하면 셀프리
더십이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았으며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기
에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이 사고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사
고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대인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
생학과 대학생의 대인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변화민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변
화민첩성에 있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과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셀프리
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결과민첩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결과민첩성에 있어
서는 셀프리더십의 자연적보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으로 국내 환경과 비슷한 선행연구
가 없다보니 직접적인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치
위생학과 대학생들의 학습민첩성이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별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고민첩성, 대인민첩성, 
변화민첩성, 결과민첩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현장에서
는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일부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
었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 제한이 있다. 그 밖에도 다양
한 개인적인 정서 및 직무수행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
시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K지역에 있는 2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4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치위생학과 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목이 점
차 많아지므로 4학년이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3,4학년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이 병
행되면서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받았을꺼
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차후 교육과정에 따른 셀프리더십
과 학습민첩성의 역량이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에 있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
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민첩성에 있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성격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 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과 학습
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개발하여 학
교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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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문간의 접근으로 반드시 융합연구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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